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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물리, 물성 및 특성 분석(Polymer Physics, Properties, and Characterization)의 제목으로 진행된 본 session에서는 구두 발표 

논문 29편과 포스터 발표 논문 89편이 발표되었다. 29편의 구두 강연은 초청 강연 9편, session 초청 강연 7편 및 일반 강연 13편으로 구

성되었다.  

B2 세션에는 고분자 물리와 분석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여 용액 물성을 기초로한 분자 특성 분석, 자기조립 및 결정화를 포함한 구조 분

석, 물성 및 형성 메커니즘, 표면 성질 및 분석, 보다 빠르고 정밀한 새로운 분석 기법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고분자 과학기술에서 근본적인 

고분자 물성 및 분석분야의 연구가 최근 고분자 분야 연구의 주요 동향인 NT, BT 및 IT 관련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를 보여주는 

다수의 연구 발표가 있었다. 

초청 강연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Muthukumar 교수(Univ. of Massachusetts, USA)는 고분자 결정화에 있어 라멜

라 두께와 결정화 동력학에 미치는 사슬의 형태 엔트로피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을 분자 모델링을 바탕으로 한 이론적인 연구를, Schmidt

교수(Univ. of Mainz, Germany)는 원통형 브러시 고분자를 합성하고 이들의 용액상에서의 형태를 광산란과 중성자 산란을 이용해서 정밀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Amis 박사(NIST, USA)는 고분자 물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combinatorial한 방법을 이용한 high 

throughput 분석 방법에 대해 소개하였고, 윤도영 교수(서울대)는 고분자와 유기전자소재의 표면에서 분자들의 배향과 배치가 표면 성질에 

미치는 효과를 MD 모사 실험과 NEXAFS 측정을 통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Schoenmakers 교수(Univ. of Amsterdam, Nether-

lands)는 분리/분석법을 이용한 고분자 분자특성 분석에 대한 최근의 연구 동향 및 다차원 분리/분석법을 소개하였고, 유럽 고분자연합 회

장인 Zigon 교수(Nat. Inst. Chem., Slovenia)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진 hyperbranched polyester의 구조 및 분자량 분석에 대한 문제

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Ahn 교수(장춘응용화학연구소, 중국)는 고분자용액에서 고분자의 형태에 미치는 용매 분자

의 크기 효과를 이론적으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Sato 교수(Osaka Univ.)는 용액 내에서 회합하는 성질을 가진 고분자들의 분자 

특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론적인 모델을 제시하면서 실험 결과를 해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문호 교수(포항공대)는 스침각 X-선 산란방법

을 이용하여 고분자 박막의 내부 구조를 보다 정밀하고 손쉽게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강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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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합성 반응분야는 크게 라디칼중합과 이온중합, 기타 새로운 고분자 합성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

자들을 초청하였다. 초청연사는 국외에서 9명(S. Penczek, Qi-Feng Zhou, M. Sawamoto, B. Voit, A. H. E. Müller, A. Deffieux, T. 
Nishikubo, M. Kakimoto, Zi-Chen Li), 국내에서 2명(김철희, 최길영)이었으며, 세션 초청연사로 국내의 과학자 4명(이재석, 백현종, 문
봉진, 백종범)이 포함되었고, 구두발표 21편으로 이뤄졌다. 포스터 발표도 100여 편으로 국내 고분자 합성 분야가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분자 합성에 관련하여 저명한 미국 과학자의 초청은 없었지만, 기조강연의 J. M. J. Frechet나 다른 세션에서 초

청된 J. E. McGrath, V. Percec, C. G. Willson 교수 등이 고분자 합성이 전문 분야로 알려져 있다.  

대체적 학술발표를 보면 고분자 합성 분야에서 독창성이 있는 연구보다는 기존의 합성 방법을 이용하여 나노 입자, 나노 구조, 나노 복합

체 등에 적용을 곁들인 논문 발표가 많았다. 최근 고분자 합성의 주류를 이루는 리빙 라디칼 중합이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청중으로부터 인

기를 끌었으며, 발표 첫 날인 11일 오후 세션은 리빙 라디칼과 덴드리머를 포함한 축합중합 분야 강연장소가 두개로 나뉘었으나 많은 청중

이 참석하고 활발한 발표 및 토론이 전개되었다고 본다. 12일 오전에는 리빙 라디칼중합에 대한 발표와 일부 양이온중합으로 이뤄졌고 오후

에는 리빙 음이온중합을 중심으로 특이한 이온중합반응들이 소개되었다. 간간히 청중의 교체가 있었지만 회의장을 거의 가득채운 청중들로부

터 활발한 토론이 전개되어 흥미 있었다. 이번 고분자 합성 세션은 외국 초청강연자가 가장 많은 분야로 국내학회시 고분자 합성 세션이 썰

렁했던 분위기를 생각하여 본 국제학회도 그런 분위기가 될까 걱정하였으나, 이번에 고분자 합성 관련 저명한 외국 과학자들의 초청으로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으로 국내 고분자학회 때의 한가했던 분위기를 해소시켜주어 다행이었다. 

마지막 날인 13일에도 많은 청중이 자리를 함께하여 중국 초청자의 강연과 리빙 메타테시스 분야에 대한 강연을 청취하였다. 그런데 국내 

박사과정 학생들의 발표 연습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금요일 오후 마지막 세션의 설정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단 8사람의 청중이 참

가하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발표 기회를 주었음에도 국내 발표자가 불참한 것은 앞으로 심각히 고려되어야 한다.  


